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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5년 3월 16(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계량측정제도과 과장 최미애(043-870-5510), 주무관 이해주(043-870-5517)

저울 정기검사, 54년 만에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 시작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 신설 -

□ 1961년부터 정부가 해온 저울 정기검사를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가 도입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3월 16일 자체정

기검사사업자제도에 관한 행정규칙을 고시했다.

ㅇ 이는 공정한 상거래와 국민소비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시·군·구청

에서는 2년마다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기간과 장소를 정해 정기

검사를 해온 것을,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사업자도 저울을 자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ㅇ 앞으로 저울 제조업자나 저울을 사용하는 시장상인회, 대형마트에서 자체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 현재 이동이 쉬운 저울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시·군·구청에서 관리가

쉽지 않은데다 저울 사용자가 기간과 장소를 미처 알지 못해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하는 저울이 많았다.

* 2014년 저울 정기검사 수(불합격 수): 289,109대(13,448대), 불합격률: 4.7%

** 불합격 내용: 검정 정기검사 미필(3.0%), 사용공차 초과(63.9%), 봉인훼손

구조불량(21.4%), 기타(11.7%)

ㅇ 청과물, 정육점, 건어물, 수산물을 파는 영세 상인들은 저울 정기

검사를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검사장소로 저울을 가지고 가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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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는 A씨는 저울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고령의 나이에 무거운 저울을 멀리 떨어진 검사장소까지 

들고 가서 검사받는 불편함을 호소

ㅇ 또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공무원 한 명이 정확도를 요구하는

저울을천대에서많게는만대이상직접검사하는것에대해시시비비가있어

왔으나,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스스로 검사계획을 수립해 검사할

수 있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4

92개 대형마트, 47개 농수산물시장상인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홍보하

고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ㅇ 한편, 자체정기검사로 인한 불량저울이 상거래에 사용되지 않도록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하거나 수시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

를 기할 계획이다.

첨부: 자체정기검사 홍보자료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주무관 이해주(☎ 043-870-55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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